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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리 생식기관의 특징

	 
	 
	가. 수컷의 생식기관
  수탉이나 칠면조와 같이 수컷오리도 퇴화교미기에 속하기는 하나 오리의 교미기는 발기성이 있어서 닭에 비하여 월등히 크다. 평상시에는 총배설강 내에 들어 있으나 교미할 때 발기하면 길이 5~8cm의 나선형으로 된다. 돌출한 부분은 웅성(雄性)생식기가 발달한 것으로 3~4회 비틀려 있고, 그 안에 홈이 끝까지 패여 있어 수정구를 이룬다. 수정구는 정관개구부 근처에 열려 있으므로 교미할 때 사정된 정액은 수정구를 통하여 암컷의 생식기 내에 주입된다.
  수컷오리의 정자생성은 정소의 발육과 웅성호르몬에 의하며 광선이나 환경온도, 영양상태 및 유전적인 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다. 

나. 암컷의 생식기관
  암컷의 생식기관은 닭과 거의 같은 형태로 난소와 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성성숙된 암컷의 난소에는 많은 수의 난포가 발달한다. 난포가 성숙하여 배란이 이루어지면 난관을 통하여 산란하게 되는데 난관의 앞부분은 난소와 가까우며 뒷부분은 총배설관과 연결되어 있다. 난관 길이는 71cm 정도이며, 암컷 오리가 배란에서 산란하기까지는 약 24시간이 걸린다.
  난관은 정자와 수정이 이루어지는 누두부를 시작으로 난백이 분비되는 난백분비부, 난각막의 분비와 수양난백이 형성되는 협부, 난각이 형성되는 자궁을 지나 완전한 알이 방출되는 질부로 이어진다. 산란이 시작될 때는 난소와 난관이 급격히 발달하게 되나 휴산시에는 1/10 정도로 축소된다.

	 
	 
	 
	 
	 
	 

	 
	2. 오리의 성징(性徵)

	 
	 
	가. 암수 성감별 요령
  오리는 성기가 닭보다 잘 발달되어 암수구별하기가 수월한 편이다. 갓 태어난 오리의 암수감별은 배설강을 열어 감별한다. 우측손의 엄지로 항문 앞쪽을 누르고 인지로 항문 뒤쪽을 누르면 생식기관이 나타난다. 수컷은 3~5mm의 백색 음경이 도출된다. 몇번만 반복하여 되풀이하면 초심자도 쉽게 감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령이 지나 몸이 커지면 이러한 방법으로는 감별하기 어렵다.
  8주령을 전후하여 털갈이를 하는데, 이 시기에 울음소리로 구분하여 암수를 감별할 수 있다. 오리 사육장에 들어가서 가만히 서서 오리를 관찰하며 울음소리를 들어보아 '구애 구애'하고 우는 것은 수컷이고, '가아 가아'하고 우는 것은 암컷으로 구별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수컷은 꼬리끝 몇 가닥이 말려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나. 성(性)성숙
  성성숙은 성호르몬 작용에 의하여 성선(性腺)의 발육이 완성되어 성숙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암컷에서는 난소가 성숙하여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을 통하여 산란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수컷은 정자가 생성되어 교미에 의한 수정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성성숙에 이르기까지의 일령은 품종, 개체의 유전형질 및 사양관리 등에 따라 다르다. 오리도 닭과 마찬가지로 광주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번식력이 높아진다.
  성성숙은 난용종이 가장 빠르고 겸용종은 중간 정도이며, 육용종이 가장 늦게 이루어진다. 카키 켐벨종의 성성숙일령은 150일 정도이며, 페킨종은 218일경에 도달한다. 수컷의 외관상 성징이 뚜렷해지는 시기는 120~150일령부터인데 이 때 수컷은 꼬리끝의 깃털 3~4개가 등쪽 위로 감겨올라간 형태를 보인다. 성성숙이 되면 유색종일 경우 수컷이 암컷보다 대부분 깃털 색깔이 화려하게 된다. 
  동일한 품종에서 성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영양조건으로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 성성숙 도달일령이 늦어지고, 부화계절의 영향, 특히 온도가 높거나 낮고 일조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데 따라 차이가 나게되며, 병아리 발육을 저해하는 질병여부 또는 사육환경 등이 작용한다.

	 
	 
	 
	 
	 
	 

	 
	3. 수정능력
  수컷과 암컷의 교미가 이루어지면 암컷의 난관누두부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진다. 정자는 교미 후 질에서부터 이동하여 단시간에 누두부에 도달하여 수정된다. 
  수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정자의 성숙도, 정액량 및 정자수, 정자의 활력 및 기형비율 등에 의하나 자연교미가 이루어 질 때는 암수 비율이 더욱 중요하다. 이외에도 수탉의 연령이 많거나 일조시간이 감소되면 정자생성이 저하된다. 또한 너무 고온거나 저온인 환경, 영양상태의 불균형시에도 정자농도가 저하될 수 있다. 
  암컷에 대한 영향은 산란율이 높으면 수정율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수컷과 마찬가지로 연령, 일조시간, 온도 등의 영향이 수정능력에 미친다. 

4. 종자오리의 선택과 교배

	 
	 
	가. 종자오리의 선택
  종자로 사용할 오리는 품종의 특징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산란능력이 좋고 고기생산 능력이 우수한 것, 건강하고 활력이 있으며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라야 하고, 믿을 수 있는 부화장에서 생산된 종자를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나. 자연교배
  번식기에는 수컷 1마리에 암컷 8마리 정도를 혼사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왔으나, 오리는 닭에 비해 번식능력이 떨어지므로 수컷 1마리당 암컷 5~6마리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번식기가 시작되기 최소한 한달 전에는 암수를 혼사하여 번식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수비율은 종란(種卵)의 수정율과 부화율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암컥과 수컷 모두 교배시기에는 영양상태를 최상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하여 단백질사료를 충분히 급여해 주는 것이 좋다. 물이 없는 바닥에서도 종란을 얻을 수 있으나 수욕장이 있으면 수금(水禽)의 생리적 본능으로 교미가 더욱 원활하여 수정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군을 사육하는 종오리농장에서는 주로 평사에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사하기 곤란하고 수욕장을 설치하여 이용하기도 어렵다.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육되는 오리품종들은 거듭하여 개량되어온 것들로서 바닥에서도 교미가 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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